
중국 페인트 시장 춘추전국시대!
2008년 올림픽 준비 앞두고 각축장 … 600개 관련기업 경쟁

중국 베이징이 2008년 하계 올림픽 개최지로 선정되면서 중국 전역에 건설붐이 불붙으면서 페인트 시장도

덩달아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건설자재·도료의 황금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

3000가지 페인트 중 하나인 분말도료 생산기업만 해도 중국시장에 Akzo Nobel, DuPont, Ferro, BASF 등

600여 관련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다.

한국기업들도 최근 중국시장 진출에 나서고 있는데, 웨이하이에서 공장을 사동하고 있는 삼화페인트는 2003

년 초 베이징에 사무실을 열 계획이고, DPI는 2003년 1월 상하이에 현지법인을 설립한다.

장쑤성 쿤산에 도료 생산공장을 보유하고 있는 금강고려화학(KCC)이나 산둥성 우시에서 산업용 도료 생산

공장을 가동하고 있는 건설화학도 중국 진출을 위한 새로운 구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림픽이 열리기 3-4년 전에 건설경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그 전에 중국시장에 진출해야 승산이 있기 때

문으로, 중국시장 진출이 결국 말레이지아, 필리핀, 베트남으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가 되고 있다.

중국의 건축도료 생산은 130만톤으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3위이다. 특히, 2005년에는 180만톤, 2015년에는

300만톤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Chemical Daily N ews 2002/ 11/ 27>


